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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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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619 students from seven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Jollabuk‐do Province, Korea. The methods included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version 15.0. Results: The mean scores of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were 2.9±0.58, 3.2±0.44 
and 14.0±7.32, respectively.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r=.517, p<.001).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self‐efficacy and depression (r=
‐.557, p<.001) and between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r=‐.571, p<.001). The variables of depress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were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which explained 42.7% of the cases. 
Conclusi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current intervention programs are not sufficient to curb 
depress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herefore it is needed to develop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to 
promote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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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로 인해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5세 미만이 

3.7%, 5~9세 7.8%, 10~14세 8%였으며, 이중 우울감 경험

률은 12~14세 9.8%, 15~18세 14.8%로 더 높은 연령대에서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6). 

우울은 정신적 감기라 불릴 정도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경험이며 불안과 더불어 적응문제를 경험하는 사람

들이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부적 정서이고 그 정도가 심

하면 인지, 행동, 신체의 장애가 동반되는 심각한 질환이다. 

또한 우울은 성인기에서 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장애이며 성인과는 달리 아동우울은 

주로 공격적인 행동, 신체증상, 짜증, 분노로 표현되는 행동

상의 문제를 나타내는 가면우울의 형태로 성인에서 전형적

으로 나타나는 슬픔과는 대조적이어서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Kim, M. Y., 2008). 

학령기 아동은 우울증상의 표현양상이 나타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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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종의 전환기로 그 전반기에는 슬픔, 무기력과 같은 정

서적 우울감을 경험하고,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

며 그 후반기에는 점차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특징적인 죄책

감, 자기비하, 자아존중감의 저하 등이 나타난다(Asarnow 

& Carlson, 1985). 또한 우울한 아동은 그들이 이전에는 즐

겼던 활동들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미

래에 대해 비판적이고 희망이 없으며, 에너지가 부족하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복통이

나 두통을 일으키기도 한다(Hazeell, 2002). 그러므로 아동

기 우울증상은 단순히 발달과정 중에 일시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며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빨리 

발견하여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울은 아동의 성별, 학년, 경제적 상태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Oh (2007)의 연

구에서 남학생이 우울의 흥미상실영역에서 여학생보다 우

울정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6학년 학생이 5학년 학생에 비

해 자기비하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

제적 상태가 하인 집단이 상, 중의 집단보다 우울 정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ee (2008), Mun (2008)과 Park

(2003)의 연구에서도 성별, 학년, 경제적 상태에 따라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우울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Bandura (1993)는 인간행동을 유발하고 조절하는 자기

효능감이 불안이나 우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

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환경적 요구에 대처할 때 자신의 

어려움을 실제보다 크게 지각하여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능

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자기효능이 높은 사람

은 관심과 능력을 상황적인 요구에 맞게 발휘하고 문제들

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Bandura, 

1986). 따라서 낮은 자기효능감을 갖는 사람은 자신이 실제

로 할 수 있는 수준을 능가하는 목표수준을 설정하는 경향

이 있는 반면 이런 높은 목표수준의 설정과 자기효능감 사

이에서 발생되는 차이는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고 자기비

하적 성향을 띠기 때문에 우울이 유발된다(Cervone, Kopp, 

Schaumann, & Scott, 1994).

또한 우울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 환경으로는 아동과 

가장 빈번히 접촉하는 부모와 또래, 학교환경이 대표적이

다(Lee & Min, 2004).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이 다른 구

성원이나 자원들의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

적인 안녕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며 이를 지각하는 정도

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신병리의 여러 

변인들과 다양한 관련을 갖게 된다(Cohen & Wills, 1985). 

우울한 사람들은 사회적 기술 및 능력의 부족과 부정적 사

회 경험으로 인해 사회적 접촉을 피하고 고립적인 행동으

로 사회 환경으로부터 철수하려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대

인관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반응

이 점차 감소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사회적 강화를 적

게 받게 되어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므

로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Jeong, 2000). 

그러나 지금까지 우울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의 성인

과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삼았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우울에 

관한 연구들도 ADHD아동, 조손가정아동, 이혼가정아동 등 

특정 문제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Cho, 2003; 

Park, 2009)가 대부분이었고, 정상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2005)와, 우울의 주요 변인으로 나타난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개인적 특성인 자기효능감과 심리사회적 환경 특성

인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문제의 주요 증상인 우울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학령기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그들이 경험하는 우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

구되며, 우울로 인한 정서적, 신체적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

기 위해 학령기 아동의 우울 정도를 파악하고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학령기 아동이 경험하는 우울 

정도를 파악하고,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연

구하는 것은 학령기 아동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접근 방안

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우울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상관관계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설명력을 확인하고자 한

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정신건강유지 및 증진

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간호중재법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

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우울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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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확인한다.

학령기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사회

적 지지와 우울 정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우울 정도

와의 관계를 확인한다.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정도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우울

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와 우울에 미치는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적모집단은 2009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초

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 여 초등학생이며 근접모집단

은 전라북도 내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연구대상자는 전라북도에 소재한 6개 초등학교 5. 6학년

을 대상으로 임의표집하였으며, 정신과적인 문제나 만성질

환이 없는 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

로 동의한 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전체대상자 681명 중에서 설문에 응하지 않은 사람 37

명을 제외한 64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회수율은 

100.0%였고,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25부를 제외하고 자료

분석에 최종 포함된 연구대상자는 5학년 286명, 6학년 333

명으로 총 619명이었으며, 자료분석률은 96.1%이다. 

3. 연구도구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chwarzer와 Jerusalem (1993)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도구를 Lee, Schwarzer와 Jerusalem 

(1994)이 개발한 한국판 일반적 자기효능감 도구(Korean 

Adaptation of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로 측정하였

다. 본 도구는 도구개발당시 신뢰도와 구성타당도가 높은 

도구였으며 총 1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

록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75였으며 본 연구

에서의 Cronbach's ⍺=.91이었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결속을 통하여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의미 있는 사람의 조직망으로부터 대상자가 배우자,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대인 관계적 상호과정을 통해 받는 

물질적, 정신적인 도움을 받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Dubow와 Ullman (1989)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평가도구

를 Han과 Yoo (1996)가 수정 ․보완하고 Kim, K. H. (2008)

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지

지, 교사지지, 또래지지 각각 8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4점 리커트 척도이며 3개의 부정문항에 대해서

는 역환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타당도는 도구개발 당시 아동학 전공

자 5인과 일선교사 10인으로부터 도구가 타당한 것으로 검

증되었다. 도구개발 당시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Han과 Yoo 

(1996)의 연구에서 Cronbach's ⍺=.88이었고, Kim, K. 

H.(2008)의 연구에서는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
가 .92 (부모지지 .92, 교사지지 .85, 또래지지 .88)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92 (부모지지 .91, 교사지

지 .92, 또래지지 .88)였다.

3) 우울

우울이란 정상적인 기분변화로부터 병적인 기분상태까

지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수면장애, 피로, 기쁨과 흥미 및 

동기 상실, 외부세계에 대한 무관심, 절망, 비관, 침울함, 무

력감 및 무가치함, 활동억제, 자존감 저하, 자기비하 등을 

나타내는 감정 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Kovacs (1983)가 개

발한 아동용 우울검사(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를 Cho와 Lee (1990)가 번안하여 수정 ․보완 한 한국

형 소아우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우울정서 5문

항, 행동장애 7문항, 흥미상실 7문항, 자기비하 4문항, 생리

적증상 4문항 등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대

해 3개의 서술문 중 지난 2주일 동안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나

타내어 주는 서술문 한 개를 골라 표시하는 자가우울 평정척

도로 우울의 정도에 따라 0점에서 2점을 주게 되어 0점에서 

54점 사이에 점수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구개발 당시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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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우울정서 .67, 행동장애 .50, 흥미상실 .74, 자기비하 

.50, 생리적증상 .43)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2009년 10월 12일부터 2009년 10월 31

일까지 전북 지역 7개 초등학교를 임의표출하여 수집하였

다.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의 학교장, 보건교

사, 담임교사의 동의와 협조를 얻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

를 이용하여 자가보고식에 의해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들

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참여 시 유익성과 불이익

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은 연구목적

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

다. 또한 연구참여는 자발적인 것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다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이 끝난 후 

바로 회수하였는데 설문지는 총 644부를 배포하여 바로 회

수하였는데 이 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25부를 제외하고 

619부를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

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우울 정도는 평

균, 표준편차, 범위, 최소값, 최대값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

지와 우울 정도 차이는 t-test, ANOVA, Scheff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우울 정도와의 관

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619명으로 남학생이 51.5%, 여학생이 

48.5%였으며, 5학년이 46.2%, 6학년이 53.8%였다. 대상자

가 지각한 가정의 경제 상태는 보통이다가 55.6%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좋다 24.4%, 매우 좋다 9.9%, 나쁘다 7.6%, 

매우 나쁘다 2.6% 순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우울정도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우울정도를 측

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자기효능감은 최소 1.0점에서 

최고 4.0점으로 평균 평점 2.9±0.58점, 사회적 지지는 최소 

1.2점에서 최고 4.0점으로 평균 평점 3.2±0.44점이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별로 평균 평점 점수를 살펴보면 

부모지지 3.5±0.54, 친구지지 3.1±0.58점, 교사지지 2.9 

±0.60점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정도는 최소 0점에서 최고 

54.0점으로 평균 14.0±7.92점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우울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와 우울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상

자의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학년

(t=3.120, p=.002), 경제상태(F=13.887,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성별(t=-3.710, p< 

.001), 학년(t=2.103, p=.036), 경제상태(F=11.353, p<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의 우울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경제상태

(F=12.155,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경제 상태에 따른 사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은 대상자가 경제적 상태가 매우 좋다와 좋다고 인식하는 

Table 1. Degree of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N=619)

Variables  M±SD Range Mini  Max

Self-efficacy  2.9±0.58 1~4 1.0  4.0

Social support
Parents support
Friend support
Teacher support

 3.2±0.44
 3.5±0.54
 3.1±0.58
 2.9±0.60

1~4
1~4
1~4
1~4

1.2
1.0
1.0
1.0

 4.0
 4.0
 4.0
 4.0

Depression 14.0±7.32  0~54 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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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Difference of Self-efficacy, Social Support, Depression and Sub-area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61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lf-efficacy Social support Depress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Female

319 (51.5)
300 (48.5)

2.9±0.59
2.9±0.56

0.999
(.318)

3.1±0.44
3.2±0.43

-3.710
(＜.001)

0.5±0.29
0.5±0.30

-0.330
(.742)

Grade 5th
6th

286 (46.2)
333 (53.8)

3.0±0.59
2.8±0.56

3.120
(.002)

3.2±0.47
3.1±0.40

2.103
(.036)

0.5±0.30
0.5±0.29

-0.775
(.439)

Economic 
status†

Very gooda

Goodb

Middlec

Badd

Very bade

61 (9.9)
151 (24.4)
344 (55.6)
47 (7.6)
16 (2.6)

3.2±0.56
3.0±0.49
2.8±0.58
2.5±0.50
2.8±0.77

13.887
(＜.001)
e＜a, b

3.3±0.38
3.3±0.43
3.1±0.42
3.0±0.39
2.9±0.64

11.353
(＜.001)

d, e＜a, b

0.4±0.29
0.5±0.29
0.5±0.28
0.7±0.30
0.7±0.35

12.155
(＜.001)

a, b＜e, c＜d

†Scheffe test.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N=619)

Categories
Self-efficacy Depression

r (p) r (p)

Self-efficacy 1 -.557 (＜.001)

Social support
Parents support
Friend support
Teacher support

.517 (＜.001)

.310 (＜.001)

.509 (＜.001)

.357 (＜.001)

-.571 (＜.001)
-.418 (＜.001)
-.518 (＜.001)
-.368 (＜.001)

경우가 매우 나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비해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았다. 사회적 지지는 경제적 상태가 매우 좋다와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나쁘다와 매우 나쁘다고 인식한 

경우에 비해 사회적 지지 점수가 높았다. 우울정도는 경제

적 상태가 매우 좋다와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매우 나쁘

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비해 우울 정도가 낮았으며, 보통이

다고 인식한 경우가 나쁘다고 인식한 경우에 비해 우울정

도가 낮게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우울과의 관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우울과의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517, p<.001)를 보였으며, 우울

과 자기효능감(r=-.557, p<.001)과 사회적 지지(r=-.571,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친

구지지(r=.509, p<.001)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그 다음이 교사지지(r=.357, p<.001), 부모지지(r=.310, 

p<.001) 순이었다. 또한 우울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

별로 살펴보면 친구지지(r=-.518, p<.001)가 가장 높은 상

관관계를 보였고, 그 다음이 부모지지(r=-.418, p<.001), 

교사지지(r=-.368, p<.001) 순이었다. 

5. 대상자의 우울정도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

대상자의 우울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인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

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Table 4).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85를 

넘지 않았고, 허용도(tolerance)는 0.1 이하인 변인이 없었

으며 분산확대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가 10을 

넘는 변인이 없어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Moon, 2009). 

회귀분석 결과 우울정도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F=116.183, p<.001), 자기효능감, 또래지지, 부

모지지, 교사지지 네 변수가 우울정도에 42.7%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정도의 설명력은 자기효능감

이 30.9%였으며, 여기에 또래지지가 투입됨으로써 7.4%, 

부모지지를 투입할 경우 4.1%, 교사지지를 투입할 경우 

0.3%가 증가하여 전체 42.7%의 설명력을 가진다. 우울정

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의 변수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

도에서는 자기효능감, 또래지지, 부모지지, 교사지지 순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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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Influencing on Depression (N=619)

Variables B β R2 Adjusted R2  t p F (p)

(Constant) 51.240 27.320 ＜.001 116.183 (＜.001)

Self-efficacy -.471 -.344 .311 .309 -9.475 ＜.001

Friend support -.416 -.244 .385 .383 -6.453 ＜.001

Parents support -.381 -.208 .427 .424 -6.248 ＜.001

Teacher support -.116 -.070 .431 .427 -2.002   .046

논 의

학령기 아동의 우울 정도를 알아보고 우울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건강증진행위를 돕는 

간호중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진 본 연구에서 자

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는 우울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4점 만점에 평

균 평점 2.9점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한 Jung (2006)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점수가 각각 4점 

만점에 평균 2.7점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Bandura (1986)는 자기효능감을 아동이 자신의 효능성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하느냐 또는 자신의 효능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 보았으며 자기효능감은 중요

한 결정을 수행하고 기술이나 수행의 수준을 결정하는 역

할을 하며 현재 진행 중인 행동 뿐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 영

향을 주고, 선택을 해야 하거나 도전을 해야 할 때 얼마나 오

래 버틸 수 있는지 등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따라

서 학령기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자기효능

감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교과과정이나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하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지지는 4점 만점에 평

균 평점 3.2점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령기 아동을 대

상으로 한 Cho (2007)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점수가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8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별 평균 점수는 가족

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Cho (2007)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사회적 지지란 타

인들로부터 받는 사랑이나 인정, 정보와 물질적 원조 등 사

회적 관계를 통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제공해줌으로써 인간

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Han & Yoo, 

1996).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사 및 간호중재자는 아동들이 

친구들과 좋은 교우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도하며, 교사

가 학생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학급분위기를 조성시켜주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아동을 대할 

때 부모의 일방적인 태도로 강요하지 말고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주며 함께 의논하는 풍토를 만들어 간다면 아동이 

가족에게 스스로 인정받고 있음을 지각하게 되어 스트레스 

및 우울 상황에 잘 대처하며 건강하게 생활해 갈 수 있으리

라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정도는 최저 0점에서 최대 54점의 

범위에서 평균 14.0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2005)의 연구에서 각각 평균 

10.1점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보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우울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우울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일제고사 및 학업 성취도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는 현행 교육과정 상 초등학교 시기

부터 학업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으로 인해 정

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발

달과정상에 정상적인 아동들의 우울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서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우울은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서는 사회적 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

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Lee (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의 남녀차이는 같은 학령기

아동이라 하더라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환경에 대한 지각정

도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학년에 따라서

는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5학년 아동이 



278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전미숙 ‧김현옥

6학년 아동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Park (2003)의 연구에서 중학년 아동이 고

학년 아동보다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

사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5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하교 5, 6학년을 대상으

로 한 Ahn (2009)의 연구에서 5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보

다 가족지지와 교사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

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

한 보건교육 및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학년, 성별

에 따라 차별화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

리라 사료된다.

대상자가 지각한 경제적 상태에서는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우울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Yoo (2010)의 연구에서 경제수준과 자

기효능감의 관계에서 경제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와 유사하

였으며, 또한 Lee (2008)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수준이 상류층, 중류층 아동이 하류층 아동에 비해 높

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아동의 우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수준이 하인 집단이 상, 

중의 집단에 비하여 우울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Oh (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 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자

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

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r= 

.517, p<.001)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우울정

도와 자기효능감(r=-.557, p<.001), 사회적 지지(r=-.571, 

p<.001)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2005)과 Jeong (2000)의 연

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이는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학교에서 보건교사는 학령기 아동들

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이 학업과 관

련된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를 높여줄 수 있는 

교육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학생들의 우울을 감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가족,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

램들을 마련하여 사회적 지지를 더 높여준다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잘 대처해 

나가며 우울을 덜 지각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는 우

울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이며, 우울을 42.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Mun (2008)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

감이 우울을 48%설명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Park (2001)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 두 변인

이 우울에 대해 중학생 23.0%, 고등학생 17.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상과 같이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는 학령기 아동의 

우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므로 학령기 아

동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기효능감

과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정신

건강의 문제들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

된다. 또한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

한 간호중재법 개발 및 학교보건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C지역 6개 초등학교의 5, 6학년을 대상

으로 한정된 지역에서 대상자를 임의 표출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으로 정보

수집의 제한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619명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우울 정도 및 이들 변

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은 4점 만점에 2.9± 

0.58점이었고, 사회적 지지는 4점 만점에 3.2±0.44점이며, 

우울은 14.0±7.32점이었다.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 

우울 정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

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517, p<.001)가 

있었으며 우울과 자기효능감(r=-.557, p<.001), 사회적 지

지(r=-.571, p<.001)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령기 아동의 우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우울 정도를 30.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Vol. 22, No. 3, 2011 279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으며, 여기에 사회적 지지를 더하면 42.7%를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학령기 아동의 우울을 감소시

키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향상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우울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

증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더 많은 지역과 대상

아동을 포함하는 연구와 우울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

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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